
자료

문서자료

이미지자료

미디어자료

카드뉴스

문서자료

UpdateUpdate     DeleteDelete           List

작성일  2008.03.21  작성자  정치위원회  Views  4958

민주노총 조합원 100명, '민주노동당 평생당원'

민주노총 조합원 100명, '민주노동당 평생당원'

"총선시기 평생당원 1천명, 당원 1만명 조직하겠다"

김경환 기자

"정말 힘이 납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전 간부, 80만 조합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 100명이 민주노동당 평생당원으로 결의하고 당비 1억원을 민주노동당 천영세 비대위 대표에게
17일 전달했다.

매달 당원들이 적게는 5천원에서 보통 1만원의 당비를 내야하는 민주노동당은 평생당원제도를 두고, 일시에 100만원을 납부할 경우 평생
당원 자격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평생당원은 주로 창당초기에 집중 조직돼 122명에 이르렀는데 민주노총 조합원 100명이 추가로 평생당원이 되면서 2백명을 훌쩍 넘기
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된 홍희덕 후보, 당 혁신재창당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
원, 김지희, 박정곤 민주노총 부위원장,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등 1백명이 평생당원으로 약정했다.

평생당원으로 결의한 허현무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이번에 평생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모두 새로 결의를 한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앞으로 총선시기에 평생당원 1천명, 당원가입 1만명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도 이번에 월급을 털어서 당비를 냈다"고 덧붙
였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이 단순한 선거가 아닌 비정규직투쟁이자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일 수밖에 없
다"면서 "2004년 총선에 이어 2008년 총선에서도 노동자들은 반드시 당당한 걸음을 국회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으로부터 1억원 당비를 전달받은 천영세 대표는 감사의 뜻을 전한뒤 "민주노총의 물심양면 지원과 성원을 바탕으로 심기일전해
당을 강화하고 총선을 승리하겠다"면서 "민주노총 전략지역에도 보다 당력을 집중해 노동자 출신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이 유일한 노동자 정당으로, 유력한 진보정당으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노동자 밀집지역 △역대 노동자 후보 지지율 20% 이상 지역 △현역 의원 출마지역이라는 기준 아래
경남 울산, 경남 창원, 경남 거제, 전라도 광주, 경기 화성 등 5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
침을 세워놨다.

또한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두 24명의 노동자가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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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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